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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이 글은 이광수의 장편소설 『유정』이 ‘인정의 문제’ 즉, 인간의 다양한 감정의 작용에 착목하여 쓰였지만 끝내 감정을 소거하는 경지로 나아간다는 서사적 역설의 의미를 논의한다. 본문의 논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우선 1930년대에 들어 사회주의 운동 진영과의 대립구도 속에서 춘원이 민족적 단결의 방법론으로 유심론을 제기하게 되는 맥락을 살피고, 이러한 흐름이 ‘마음의 힘’에 주목하는 소설을 쓰게 만드는 동인이 된다고 보았다. 이어 감정의 발산 및 통제가 이루어지는 시베리아의 공간적 특성을 톨스토이의 『부활』과 견주어 논의하였다. 톨스토이의 영적자각을 이끈 동인이 신이었다면, 흥사단 이념과 민족운동 일세대의 영향력은 춘원에게 여전히 수행자적 태도를 이끄는 절대적 동인이 된다는 점을 살폈다. 마지막으로, 『동광』의 ‘갑자논설’에 이미 ‘유정’이 키워드로 포함되어 있던 배경을 살피고 이로써 『유정』의 형식이나 내용이 견고한 가족애를 의미하는 ‘정의(情誼)’의 구현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 이는 민족적 단결이 더 이상 당위로 수용되지 않는 시대에 개인의 마음을 스스로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나타나는 것임을 살폈다.

        

        
          
            초록
          
        

        
          This paper discussed the meaning of “problem of feelings” in Yujeong [有情] that was written by Lee Kwang-soo. This article accounted for three points: Firstly, in the 1930s, in the confrontation with the socialist movement, Lee suggested the spiritualism as a methodology of national unity. Secondly,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Siberia, where feelings are dissipated and controlled, was discussed by comparing Tolstoy's life and Resurrection. Finally, this paper examined the relationship the plot of ‘Yujeong’ and the idea of Ahn Changho’s articles in Donggwang[東光]. The form and content of Yujeong represented the methodology of 'emotional education' that asked for the eternal and tight family love, which is called as ‘jeong-ui[情誼]’ by 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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